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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해양시설 현장점검 나서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저장 해양시설 집중안전관리 당부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해 전국적으로 집중안전점검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16일 오전 서해 중부권역의 종합물류 중심

기지인 충남 대산항을 방문해 해양시설을 점검했다.

  대산항은 대규모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석유비축기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유조선 입․출항이 잦은 곳으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위험성

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정봉훈 청장은 대산항 내 대표적인 정유회사 현대오일뱅크를 찾아 

선박과 저장시설간의 기름 공․수급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여부를 직접 점검

하고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해경과 해양시설 간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또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충돌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와 2020년, 2021년 울산 정유시설 원유 

송유관 기름 유출사고 등과 같은 주요 시설의 사고는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과 친환경분야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하역시설 

281개소를 대상으로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안전위해 

요인은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